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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만인, 정상 체중 사람보다
온실가스 20% 더 많이 배출

비만인들이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

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를 밝힌 연구결과가 공

개됐다.

지난 23일‘서울신문’이 비만학회(The Obesity So-

ciety)의 연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

재하는 모든 산소의존성 유기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

기 위한 대사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. 이산화

탄소의 생성량은 평균 대사율과 신체 크기 및 종(種)에 

따라 달라진다.

연구진은 비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

해 체질량지수(BMI)가 30이상 이상의 비만인 사람과 

20~24의 정상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교했다. 또 이

들의 식량 소비에 따른 식량 생산량 및 운송에 필요한 

연료의 사용량 및 변화와 체중 증가로 인해 배출되는 

온실가스(이산화탄소, 메탄, 아산화질소 등)의 양을 측

정했다.

그 결과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 높

은 신진대사로 인해 연간 81㎏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

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 또 더 많은 음식과 음료를 소비

함으로서 연간 593㎏을, 해당 식품들을 운송하는데 추

가로 연간 476㎏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한다는 사실

이 확인됐다.

연구진은 정상 체중의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이 배

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20% 더 많다고 결론 내렸다. 

또 비만인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

간 700Mt(메가톤)에 달하며, 이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

는 인공 온실가스 배출량의 1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
연구진은“비만인 사람은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

해 산화대사를 통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. 정

상 체중의 사람보다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음

식과 음료를 소비하고, 소비 과정에서 더 많은 운송 시

스템이 개입된다.”면서“이러한 운송 시스템은 화석 연

료의 소비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. 식품을 생산하고 운

송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발된

다.”고 설명했다.

이어“비만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

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”면서“다만 이번 연구

결과가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심한 낙인을 유발해서는 

안 된다.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

고통받고 있다.”고 당부했다.

연구를 이끈 코펜하겐대학 영양과 운동 및 스포츠 학

과의 페이든 마코스 박사는“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만

을 관리하는 것은 사망률과 건강관리 비용을 조절하

는 유익한 효과가 있는 동시에 환경에도 유리할 수 있

다.”면서“다만 역학과 생리학, 환경과학에서 데이터를 

추출화 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, 우

리의 추정치는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.”고 강

조했다.


